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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사업, 주먹구구식을버려라!

국내화학기업들이신규사업을찾기위해분주히움직이고있는모양이다.

특히, 석유화학기업들은 중동의 신증설 후폭풍에 중국의 자급률 상승이라는 2가지 위기의식이 겹치면서 석유

화학사업비중을줄이기위해신규사업모색과함께M&A 대상을찾기위해혈안이돼있다고한다.

그러나 현 시점에서 신규 화학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말처럼 쉽지 않고, M&A 역시 대상과 수익성이 불분명해

어려움을겪고있다.

국내화학기업들이신규사업을추진하는데있어서는대개 2가지방법을취하고있다.

첫째, 현재 추진하고 있는 화학사업과 연계된 업스트림이나 다운스트림으로 진출하는 방법으로, 수직계열화를

통해경쟁력을강화할수있다는측면에서한번쯤검토하지않은화학기업이없을것이다.

그러나 원료로 방향을 잡는 것은 투자비가 많이 들고 사업규모가 커지는 단점이 있고, 수요제품을 사업화하는

것은연구개발이뒤따라야하기때문에쉽지않은상태이다.

더군다나 3차, 4차 유도제품 사업은 고도의 기술수준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수요규모도 크지 않아 해외시장을

개척해야하는어려움이있으며, 선진 화학 메이저들과한판싸움을각오하지않고서는함부로덤벼들수없는

것이현실이다.

둘째, 기존화학사업과동떨어지거나별개는아닐지라도연관성이적은화학사업을추진하는것으로, 일반적으

로연구개발보다는선진기술도입, 합작투자, M&A 등을통해진출하고있다.

그러나 사업성이 증명된 선진기술은 독점적 이익을 침해할 수 있기 때문에 라이선스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합

작투자역시기술이나자본력이필수요건이어서생각보다는쉽지않다.

따라서 국내기업들은 대부분 이미 시장에 진출해 있는 중소기업을 인수해 기존사업과의 시너지를 창출하거나

투자를확대해핵심사업으로키우는방법을취하고있다.

다만, 최근 들어서는 폴리실리콘, 태양광 등 성장성이 크나 생소한 분야에 직접 진출하는 사례도 늘어나고

있다.

한화케미칼이 폴리실리콘 생산에 뛰어드는 것이나 삼성전자가 바이오시밀러 사업에 참여하는 것이 대표적으

로, 실무차원에서결정하기보다는경영진(오너)의결단으로진행하는것이대부분이다.

문제는 다운스트림으로 진출하든, 신규사업을 추진하든 정확한 사업타당성 검토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진행하

고있어실패할가능성이크다는것이다.

스스로 무엇이든할수있다는오만과함께별로실패해보지않았다는개발독재시대의잔재가남아있기때문

일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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